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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I T H COLUMN

AI와의 협업과 AI 공유를 통한 번영
인간과 인공지능(AI)은 둘 다 불완전하다. 따라서 불완전한 인간은 역시 

불완전한 AI와 협력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AI 개발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개인과 조직의 존재 의미를 위해서는 

데이터와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필요하다. 데이터를 보호하면서도 이를 

활용해 다양한 AI 모델을 개발, 공유하는 체계를 촉진시키는 한편 이러한 

사용자 중심의 AI를 공유하고, AI를 통한 운 좋은 발견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인류는 자신의 건강, 지식, 행복,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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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정의

AI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드는 지능이다. 인간을 닮은 것도, 인간

을 넘어서는 것도 아니다. 그럼 지능은? 제임스 앨버스는 1991년 

발표한 ‘Outline for a Theory of Intelligence’에서 성공적인 행

동을 산출하는 것을 지능으로 정의한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

동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AI 시스템에 그 목표를 잘 설정해줘야 한다. 

그럼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는 합리적으로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수학적으로는 목표 함수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인간도, 컴퓨터도 불완전하다

그런데 AI는 불완전(Incomplete, Imperfect)하다. 인간 역시 완

벽하게 합리적일 수 없다. 인간의 합리성은 제한적이다. 인간이 

지니는 계산 능력, 의사결정 능력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에 대한 솔직한 관찰과 설명을 한 후 제한

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내놓으며 노벨경제학상과 튜링 어워드

를 수상했다. 

NP-Hard, NP-Complete 이론(NP·Non-Polynomial) 발전

에 큰 기여를 한 스테픈 쿡과 리처드 카프는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

해도 세상의 많은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발견하기 어렵다

는 일종의 불가능성에 대한 발견으로 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

인 튜링 어워드를 받았다. 퀀텀 컴퓨팅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

의 방편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이 역시 NP-Hard, NP-Complete 

이론 자체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답을 구하는 시간을 단축

하는 방법론일 뿐이다.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엘리트끼리 모여 중앙집중적으

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사회를 운용할 수 없다는, 이

른바 ‘중앙집권적 계산불가능성’을 일찍이 간파했고, 그의 경제사

상과 철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결국 서로 교환, 협상, 

흥정하는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

이에크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딥러닝, 뇌과학의 발전을 예견한 듯

한 ‘감각적 질서 : 이론 심리학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탐구’라는 독

특한 저서를 남기기도 했다. 

쿠르트 괴델은 어떠한 공리체계도 증명할 수 없는 참인 명제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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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존재하며, 따라서 스스로 모순성이 없음에 대한 증명은 불가능

하다는 불완전성 정리를 증명했다. 물리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베

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

게 알 수는 없다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발견해 인류를 더욱 겸손하

게 만들었다. 세상 만물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

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케네스 애로는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여기

는 의사결정의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 메커니즘은 만

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불가능성 정리를 제시해 노벨경제학상

을 받았다.

요즘 유행하는 블록체인 역시 블록체인 트릴레마(Trilemma)라는 

것이 있다. 이더리움을 발명한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한 용어로 확

장성(Scalability), 보안성(Secur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를 모두 만족시키는 블록체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견 

멋져 보이는 블록체인이 아직도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지 못

하는 이유다. 이 모든 발견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AI의 한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AI는 영원히 실수할 것이다  

AI는 실수를 한다. 최적의 해를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실제 최적

의 해가 아닌 경우 AI는 실수를 한 것이 된다. AI는 영원히 실수를 

할 것이다. 인간이 늘 실수를 하는 것과 비슷하고, 기계가 늘 고장 

나고 오류를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 인류는 AI가 실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점을 오히려 활용해야 한다. 

불완전한 인류가 실수하는 불완전한 AI를 사용하는 방법

필자는 이 글에서 불완전한 인류가 실수하는 불완전한 AI를 사용

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적 활용이고, 두 번째는 여러 

AI 모델을 결합하는 앙상블, 세 번째는 디지털 미(Digital Me), 마

지막은 AI 공유다.

필자가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렉스인포텍 사용자중심 

인공지능연구소가 개발한 음식 추천 AI 시스템이 어느 날 고객에

게 로제치킨 세트, 제육토스트, 낙지크림 스파게티를 추천했다. 

이러한 상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제품이었다. AI가 실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달리 보면 AI는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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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인간에게 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로제치킨 세트는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가 그 사이에 출시했다. 

세렌디피티 : 운 좋은 발견

이렇듯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 AI를 사용하면, AI의 실수가 세렌

디피티가 돼 운 좋은 발견을 할 수도 있다. 필자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세렌디피티다. 세렌디피티는 신성과 인간성 사이, 

우연과 필연 사이, 행운과 노력 사이, 마술과 공학 사이에 있다. 

루이 파스퇴르 박사는 ‘Prepared Mind’, 즉 준비된 자에게만 세

렌디피티가 온다고 했다(Chance favors only the Prepared 

Mind!). 여기서 준비란 필연을 만드는 인간의 노력인 공학을 의미

한다. 그러한 공학은 우연, 마술, 행운, 신성처럼 느껴지는 세렌디

피티를 창출할 수 있다.

Many Model Approach

실수가 많은 AI를 잘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여러 AI 모델을 

검토하고, 그것을 융합하는 것이다. 필자는 금융 분야의 AI를 개

발할 때 여러 모델을 개발한 후 그 모델들이 내놓은 결과를 잘 조

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모델을 검토하는 것을 

‘Many Model Approach’라 

할 수 있다.

AI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농

구단, 야구단을 경영하는 것

과 비슷하다. 우수한 농구선

수 한 명을 키우는 것도 중요

하지만 우수한 농구팀을 이

끄는 감독, 그런 팀을 만드는 

구단주의 마인드로 AI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전성기의 시카고 

불스를 묘사한 다큐멘터리 ‘Last Dance’의 교훈이기도 하다. 선

발 투수(모델)만이 아닌 불펜 투수 (모델)를 운용하고, 후보 및 신

인 투수(모델)가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델 수립 및 검

토를 진행하는 팀을 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후보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AI 시스템을 모듈화하고 여러 기법을 조화시키는 방법론을 

활용해야 한다.

W I T H

AI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을 추천 : 실수(?) vs 신상품 아이디어(?)

19855269

‘오늘 먹을 음식 추천’

<그림 1> 자연어 처리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한 상품 기획 아이디어 도출 방법론
출처 : Brainstorming AI(이경전, 정백, 황보유정, 조영재. 2022 KMIS Spring Conference)

오리지널 치킨 땡초 김밥 만두 오리지널 치킨

유사 상품 탐색

사례
•제육토스트
•낙지크림 스파게티
•…
•…

로제치킨 세트 로제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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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지식의 크로스체킹

아파트나 교량과 같은 건축물 설치 계획을 하는 AI를 만든 경험이 

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우리는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지식

을 결합한다. 같은 방법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했다. 잘했던 과거 

사례에서 현재를 다듬어 나가고, 현재의 첨단 지식을 수집하는 

등 사례와 원칙을 크로스체킹하며 발전시켰다. 사례에 위배되는 

지식을 개선하고, 지식에 위배되는 사례를 개선했다. 그렇게 함으

로써 AI가 인간의 지능을 보완하고 인간이 AI를 보완하는 협동 

시스템을 만들었다.

상호 보완과 점진적 개선

이렇게 불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AI를 상호 보완하게 하는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하나의 완벽한 인간지능, 모든 

것을 다 잘하는 AI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불

완전한 인간과 불완전한 AI 시스템이 서로의 지능을 공유하고 협

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세계관과도 연결되는데, 혁명을 꿈꾸기보다는 결국 점진

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인간은 목표를 설정하고, 데이터와 

AI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그 사례가 잘됐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필자는 어렸을 때 탁구를 좋아했는데, 필자보다 탁구를 더 잘 치

는 친구를 발견하면 매일 하교 시간에 학교 정문에서 그 친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탁구비 내기 게임을 제안했다. 첫

째 날과 둘째 날은 지고 탁구비를 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필

자가 그 친구를 이길 수 있게 됐다.

<그림 2> 금융시장 예측을 위한 앙상블 접근
출처 : 한재윤, 이경전. 2017 KIISS

<그림 3>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례 기반 및 제약 기반 프로젝트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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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AI가 서로를 투영

필자는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과 불완전한 

AI가 서로를 서로에게 투영해가면서 스스로를 점

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연구

하고 있다. 비유한다면, 자신의 자화상을 AI가 계

속 그려주고 보여줘서 인간의 발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의 AI 박사 조지 자카다키스의 ‘In Our 

Own Image’라는 명저는 인간은 자신이 발전시킨, 자신이 창조

한 문명에 자기 자신을 투영해왔다고 설명한다. 성경의 창세기는 

인간을 흙에 비유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가 쓰일 당시는 인류

의 문명이 흙의 문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태엽시계

를 발명했을 때,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태엽시계로 생각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즘 AI가 결국 사람이 될 것이고, 

인간은 디지털하다는 생각도 결국 인간이 자신이 만든 디지털과 

AI 문명에 자기 자신을 투영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을 물과 거울에 투영해왔다. 동화 ‘백설공주’

의 왕비도 그랬고, 나르키소스는 연못에 비친 자신을 사랑하게 되

면서 결국 연못에 빠져 죽었다. 

예술가 역시 끊임없이 자화상을 그려왔다. 김재이 작가가 이쾌대

의 자화상을 패러디한 자화상이 있다. 이쾌대의 얼굴이 있던 자리

에 김재이 작가의 얼굴이 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작가의 뒷모

습과 결합한 멋진 작품이다. 이쾌대에 대한 존경과 시간의 거스름

을 표현하고 있다. 오스카 와일드의 소설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에서는 젊고 아름다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 그가 타락함에 따

라 같이 추해진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타락하고 

추해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순수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자신만의 초

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아름다운 초상이 자신

의 추함을 가려주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와일

드는 그 초상마저 추해지는 상상력을 동원해 타

락해가는 도리안 그레이를 더욱 크나큰 고통에 

빠뜨린다.

수십 편의 자화상을 남긴 프리다 칼로는 평생 고통을 주었던 그의 

육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자유로운 정신과 꿈을 표현한다. 프

랜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은 자기모멸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술작품

이다. 라디오헤드의 ‘Creep’ 속 가사와도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자

기모멸의 자화상을 그린 베이컨을 보며 작은 위로를 받는다. 누구

나 자기모멸을 하는구나. Creep을 부르며 스스로 위로받는 것과 

같다. I'm a creep. I'm a weirdo.

2017년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셀피에 관한 특별 전시가 열

렸다. 사람들은 셀카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도 하고, 줌과 같은 

일종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아바타를 활용해 자신을 

더 자유롭게 꾸미기도 한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핼 허시필드 교수와 마

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일종의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람들에게 미래의 늙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비하면서 갑자기 운동을 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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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나(Digital Me)

필자는 우리 인류가 AI를 활용해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을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생

물학적 인간이 디지털 인간을 만들어 거기에 자신을 투영하고 자

신을 추동하는 것인데, 이름을 붙인다면 디지털 나(Digital Me)

라고 할 수 있다.

자신과 모습이나 건강상태, 살아온 궤적, 취향 등이 상당히 비슷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꼬옥 껴

안아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필자는 인생이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만의 유일성, 

유니크함을 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나와 비슷

한 사람이 또 있다면 허무할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

뀌었다. 어차피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 밀란 쿤데라

가 이미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책 ‘지혜’는 “인간은 태어날 때 

수백만 개의 육체 중 한 개를 받게 되는데, 큰 호텔의 수백만 객실 

중 하나를 할당받는 것과 같다. 육체는 우연적이고 비개성적인 

것, 즉 잠시 빌려 쓰는 일회용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프랑수아 

리카르는 쿤데라의 희곡 ‘자크와 그의 주인’에 대한 평론에서 유일

한 것이란 덫이고, 불행은 강박적 차이 추구에서 오며, 독창성은 

허상이고, 청소년기의 천진한 소산일 뿐이며, 일종의 자만이라고 

역설한다. 진정한 자유와 지혜는 반복에 대한 자각에서 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혜를 빌린다면, 만약 자신과 비슷한 상태의 타

인을 만난다면 자신보다 더 나은 것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에게 도

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현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디지털, 네트워크, 데이터, 그리고 AI는 세상 어딘가에 있

는, 또는 있었던, 또는 앞으로 있을 자신과 유사한 타인을 발견하

는 것을 돕고 이에 기반해 자신의 건강, 지식, 행복, 문화적 감성 

등을 발전시키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데이터 공유가 아니라 AI 공유

그런데 이러한 AI를 개발하려면 개인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활용해 기계가 학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개인의 데이터는 개인

의 것이다. 빅테크 플랫폼이 그 개인의 데이터를 다 가져간다면 

인간은 사생활이 사라지고 고유의 인간성이 다 없어지게 된다. 

결국 빅테크 플랫폼이 개인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은 최소화해

야 한다.

기업이나 정부 등의 조직도 조직의 존재 의미를 위해 데이터를 보

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개인과 기업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

지 않고도 AI를 학습시키는 방법론이 개발됐다. 이러한 연합 학

습 기술을 이용해 사회 주체 간 AI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개인의 데이터를 교환하는 것이 아

닌, AI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요즘 책임성 있는 AI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필자는 이를 더욱 적

극적으로 수행하는 사용자 중심 AI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 

사용자 중심으로 AI를 연구하다 보니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 가져

와서 AI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AI를 만들어 사용자에게 

주고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학습시킨 후 그 AI를 

사용자 간에 공유하는 AI 공유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게 됐다. 데이터는 각 주체가 

소유·유지하게 하고, AI는 상호 간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성과는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하면 데이터를 노출하거

나 공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성과를 내는 AI를 개발할 수 있다.

애덤 스미스는 교환이라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특성이

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이 집에서 혼자 핀을 만들면 하루에 20개

도 못 만들지만 열 명이 분업해 만들면 1인당 하루 4800개도 만들 

수 있다고 설파했다. AI도 혼자 만들면 별 볼 일 없는 것을 만들게 

되지만, 서로 공유하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사

용자 중심, 인간 중심의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글러스 노스는 재산권을 잘 보호하면서도 그 활용에 있어 거래

비용을 줄이는 사회가 번영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 노벨경

제학상을 받았다. 데이터도, AI도 결국은 자산이고 중요한 재산

권이다. 따라서 이 재산권인 데이터와 AI를 잘 보호하면서도 이들

의 활용에 있어 거래비용을 줄이는 신뢰 주체, 즉 AI 공유체계가 

발전한다면 우리 사회와 개인도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DECEMBER


